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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college students’ emoticon use for positive behavior and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factors. This study is consisted of 66 questions based on Soci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factors and both scales of emotional expression. The operational test was administered to 340 college students. In an effort 

to calibrate emoticon use of positive behavior, the results displayed significance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gender and grade 

of the students. Women used more emoticons than men, and freshman used more emoticons than any other year of students. 

Women used more emoticons such as texts, images, and flash more than men. Students in their freshman year were shown 

to use more emoticons than students in other grade levels.  Emotional expression was strongly related man with personality 

traits of integrity. Personality traits of sensitivity, openness, intimacy, and sincerity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emotional 

expression. An emoticon is, therefore, be a useful tool to express their emotions. Male and female students with higher levels 

of congeniality had expressed more emotions that were self-defence ambivalent and concerned-relation ambivalent. However, 

in the case of the female students, those with higher levels of self-defence ambivalent emotional expressiveness had a lower 

usage of positive emoticons, while male students with higher levels of self-defence emotional expressiveness used more pos-

itive emoticons. Higher levels of congeniality among groups that use mobile emoticons with their parents, whether the fre-

quency of use was high or low, were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self-defence ambivalence and concerned-relation 

ambivalence.  Those with higher levels of sincerity had low levels of self-defence ambivalence and concerned-relation ambiv-

alence, and those with higher levels of concerned-relation ambivalence had higher levels of positive emoticon usage. 

--------------------------------------------------------------------------------------------------------

▲주제어(Key words) : 모바일 커뮤니케이션(Mobile communication), 이모티콘(Emoticon), 긍정적 사용행태(Use of positiv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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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따르면 가정생활 등에 대한 고민

으로 가정상담센터를 찾는 인구가 2009년 9만4021명에서 

2014년 16만7888명으로 5년 사이에 2배로 급증했다고 한

다. 가족 문제로 상담을 받은 이들은 ‘부부 문제’와 ‘자녀 

문제’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는데 자녀 문제를 상담 받

은 4만 3220건 중 ‘부모·자녀 갈등’이 전체의 39.2%로 가

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취업난으로 인한 불안요

소를 지닌 청년기 자녀를 둔 가족들 간 갈등과 불화도 예

외일 수 없는데, 청년기 자녀들의 가족 간 갈등의 심화와 

왕따 등의 문제는 물밑의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파

이낸셜뉴스, 2016.04.26.). 많은 전문가들은 가족 내의 갈

등의 원인을 ‘소통의 부족’을 들고 있다.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서울시에서 주최한 ‘가족 간의 대화와 소통을 

늘리는 가족한마당’ 행사(tbs 뉴스, 2016.05.12.)를 보더라

도 가족 내의 대화와 소통 부족이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

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특히, 청년기는 취업, 이성교제, 

배우자 선택 등 인생에 있어 많은 중요한 사안들을 선택

해야 할 과업을 가지고 있는 세대이다. 즉, 인간발달의 그 

어떤 단계보다도 가족 간, 친구나 선후배 간의 소통이 필

요한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청년기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가족이나 사회와의 소통이 

단절된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청년기 소

통의 부족이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를 짐작

하게 한다. 

한편, 지난 3월 매경 미디어 그룹과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가족과 함께 만드는 밝은 인터넷’이라는 주제로 M클린 

발대식을 열고 스마트폰이 필수가 된 환경에서 인터넷은 

단순한 연결도구가 아닌 소통과 공감의 중요한 매체이므로 

건전한 사용문화 운동에 앞장서겠다는 발대식을 방송통신

위원회를 비롯한 SK텔레콤, KT,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대기업과 함께 개최한 바 있다(매일경제, 2016.03.13.). 

인터넷 환경 속에서 오프라인 상의 대화와 소통의 비중

은 감소하는 반면, 스마트폰은 온라인 상의 소통과 공감

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 그 비중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

고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는 페이스북, 네이트온, 트위터, 인스타그램, 밴드, 카

카오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가족과 친구, 친지를 

비롯한 알고 지내는 직접적인 관계와의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익명의 대인간에도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 스마트폰이 없는 생활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가 

된 현 시점에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은 오프라인 상의 대

화만큼이나 중요한 소통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

렇듯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은 

주로 문자언어로 이루어지지만, 짧고 간결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감정적 교류의 도

구가 될 수 있는 이모티콘은 현대인들에게 간과할 수 없

는 중요한 소통의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이모티콘의 한글 순화어는 ‘그림말’인데, 이모티콘은 

‘감정’을 의미하는 어 ‘emotion’과 ‘유사기호’를 의미하

는 ‘icon’을 합쳐서 만든 말로, 아스키 문자를 이용하여 

감정을 표시하는 기호들을 말한다. 채팅과 이메일, 인터넷 

게시판,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메시지가 보편화되면서 

이모티콘은 표현하기 힘든 감정을 경제적이고 편리하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기 시작했다(김기란, 최기호, 2009). 

전통적인 면대면 방식의 의사소통에서는 몸짓이나 표정, 

음성의 높낮이 등으로 자신의 감정을 풍부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프라인 상의 커뮤니케이션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정 전달이 부족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모티콘은 감정 표현

의 중요한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 이모티콘이 텍스트에 

추가되면, 자신의 정서 표현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언

어적인 설명으로 굳이 표현하지 않더라도 ‘상징’으로서 적

절한 ‘감정표현’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통의 도구로 애용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 모바일 메신저 유저 순위 1위인 카카오톡은 백억 

이상의 시장이 형성되었고 국내시장은 약 천억 대를, 전 

세계를 통틀어서 5천억 원대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추

측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이모티콘이 나오며 현재 카카

오톡은 3천 개가 넘어가며 한달 동안 약 20억개가 날아다

닌다(김진성 외, 2016).

선행연구(황하성, 박성복, 2008)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모티콘을 많이 사용하는데 문자메시

지를 가장 많이 주고받는 상대는 친한 친구, 이성 친구, 

학교 선·후배, 기족 등 이었다. 그들은 기쁨이나 슬픔 등

의 감정을 표시할 때 이모티콘을 가장 많이 사용하 고, 

대화의 무거움 해소, 대화의 정서적 효과, 유행, 대화의 

간결성, 재미ㆍ습관 등의 이유로 문자메시지 사용에서 이

모티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모

티콘의 적극적인 사용은 대화 당사자들에게 서로 ‘함께 

있는 듯한’ 또는 ‘정서적으로 연결된 듯한’ 느낌을 주고 

사회적 현존감과 긍정적인 상관관계(황하성, 박성복, 2008;  

황하성, 2007)가 있다고 하 다. 이처럼 대학생들에게 이

모티콘이 소통의 중요한 도구로 여겨지고, 사용 빈도수가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진로, 인간관계, 이성교제 등 

다양한 주제의 소통이 필요한 대학생들에게 그들 세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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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친근한 소통의 도구인 스마트폰 속에서의 이모티콘 

사용행태를 연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또한 이모티콘이 정서표현의 도구로 활용된다는 선행연구

(안원미 외, 2010; 강옥미, 2010; 황하성, 박성복, 2008)에

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모티콘은 개인의 감정과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가시적인 도구이므로 사용하는 개인의 정

서를 표현하는 성격적 특성에 따라 사용행태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직접적인 면대면 상황에서의 대화나 문자로 

정서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성격의 소유자라 할지

라도 완고성이 낮아 비교적 가볍고 친근하게 상대에게 다

가갈 수 있는 이모티콘을 통한 소통에서는 정서표현 여부

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서표현을 못하는 사람은 주관적 안녕감이 낮으며 소

통에 어려움을 겪으므로(김진성 외, 2016) 비언어적인 사

회적 상황신호로 기능(황하성, 박성복, 2008)하며, 소통에 

향을 미치는 이모티콘에 관한 긍정적 사용행태에 관한 

연구는 가족관계 및 대인관계의 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서 연구의 가치가 클 것으로 사료되

었다. 비언어적 상징으로서 이모티콘은 단순히 감정표현 

기제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ㆍ관계적 커뮤니케

이션 상황에도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황하성, 박성복, 

2008)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들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그들의 가족관계와 대인관

계를 원만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시도를 하고자 

한다. 대학생들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대표적인 젊은 세대이다. 이들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문화적 주체가 되며,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만들어가는 중심세대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논점

들을 고려해볼 때, 본 연구에서 대학생을 중심으로 본 논

제를 적용하는 것은 의미 있고 시의성 있는 주제로 판단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녀대학생의 모바일 이모티콘

의 긍정적 사용행태를 비교하고, 특히 성격특성, 정서표

현의 양가성, 대화상대의 변수를 중심으로 이모티콘의 긍

정적 사용행태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의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문화를 이해하고 가족

과 사회와의 소통부족으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문제 해결에 일조 할 수 있도록 이모티콘을 활

용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의 방안을 제안하며, 앞으로 이

모티콘 개발뿐만 아니라, 성별, 세대별, 부모 자녀간 커뮤

니케이션 교육에 유용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목

적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변수의 개념적 정의

1) 성격특성

개인의 성격(personality)은 많은 학자들이 다양하게 정

의를 내리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격이란 한 개인이 다

른 사람과 구별되는 개인적 특징이며 구별되는 특징으로

는 감정, 사고 또는 행동양식을 포함하고 있다(유희경 외, 

2007). 다시 말해 개인의 성격특성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행동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반응 경향성이라 할 수 있다(이경임, 안창규, 1996).

개인과 개인을 구분 지을 수 있는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는 1990년대 이후 성격특성검사의 예측타당도를 확보하게 

되어 특성이론가들은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성격

특성요인에 관심을 가져왔고, 비교적 최근에는 많은 성격심

리학자들이 개인의 성격특성에 있어서 개인차를 설명해주

는 포괄적이고 공통적인 구조로서 5요인 모델(Five Factor 

Model)을 제안하 으며 많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 훈, 2013 재인용). 전통

적 특성이론가들과 성격특성 이론가들이 제시하는 인간의 

공통적 성격특성의 범주화는 1963년 Norman이 제시하고 명

명한 Big 5 모형(extraversion, neuroticism, agreeableness, 

conscientiousness, intelligence)으로 대부분 연구에서 사

용하고 있으며, 노만의 빅 5(Norman's Big 5) 혹은 빅

5(Big 5)로 언급되며 여러 학자들에 의해 5요인 성격특성

모델이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Goldberg, 1990). 

선행연구자들이 제시한 5가지 성격특성은 학자들에 따라 

명명한 바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다. 김 훈(2013)은 타

인과의 교제 혹은 상호작용을 원하고 타인의 관심을 끌고

자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외향성,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과 반대되는 특성으로 정서적으로 얼마나 불안정

하고 세상은 통제할 수 없으며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정도

를 나타내는 신경성, 타인과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인 호감성, 사회적 규칙, 규범 그리고 원칙

들을 기꺼이 지키려는 정도인 성실성, 지적자극, 변화, 다

양성을 좋아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이지성으로 구분하

고, Bernerth, et. al.(2007)과 이찬옥 외(2013)의 연구에서

는 성격특성을 성취에 대한 개인의 성실한 정도를 나타내

며 항상 어떤 일을 해내고자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성실

성, 대인간의 온정과 사교성 및 주장성의 정도인 외향성, 

타인에 대한 신뢰와 관심 및 관대한 정서인 친화성, 새로

운 생각과 경험에 대한 접근이나 수용 등을 나타내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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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 일상생활 중에 정서적으로 불쾌하고 혼란스러운 정

서를 경험하는 경향성인 신경성의 5가지 요인으로 정의했

다. 즉, 외향성, 성실성, 신경성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표현

하 으나 호감성과 이지성은 친화성과 개방성으로 표현한 

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이모티콘의 긍정적 사용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선행

연구자들이 제시한 5가지 성격 특성을 성실성, 외향성, 친

화성, 개방성, 신경성으로 분류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2) 정서표현 양가성

정서표현 양가성(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이란 자신의 정서경험이나 표현을 수용하지 못하고 갈등

하는 측면을 잘 반 하고 있는 억제 개념으로(박하얀 외, 

2015), 정서를 표현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거나 원하지 

않으면서 정서를 표현하거나 혹은 정서를 표현하고 후회

하는 것을 포함한다(King & Emmons, 1990). 정서표현 

양가성은 한 대상을 원하면서 동시에 원하지 않는 접근-

회피 갈등으로 목표 자체보다 목표들 사이의 갈등과 갈등

에 따르는 표현 억제라는 행동적 측면을 반 하는 개념으

로 볼 수 있는데, 정서를 표현하기 어렵게 만드는 심리적

인 과정에 주목하고, 정서를 표현하지 않는 것보다 정서

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적극 억제하는 것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여 정서표현 양가성 개념을 제시 하

다(Emmons & Colby, 1995). 

이러한 정서표현 양가성은 자신의 정서적 경험을 언어

화하여 표현하는 과정을 방해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양가성이 높은 사람들

은 그들의 표현에 대한 일치성이 적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명확하고 주장적인 의사소통이 어렵게 되

기 쉽다. 정서표현 양가성이 개인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정서조절의 어려움과 관련됨을 보여준다. 즉 단순한 표현 

행동의 억제보다 자신의 정서적 경험을 존중하고 받아들

이지 못하고 방어적이고 회피적인 행동으로 반응하는 성

향을 내포하고 있는 이러한 반응이 반복될 때 개인에게 

심리적, 신체적으로 역기능적인 향을 줄 수 있다는 연

구(최해연, 민경환, 200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서표현

을 억제하고 자신의 정서를 존중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정서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곧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서표현 양가성을 보면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를 억제, 갈등하는 것으로 동일한 대상에 대해 

긍정과 부정의 느낌이 동시에 혹은 빠르게 교차하는 것이

다. 즉 한 대상을 원하면서 동시에 원하지 않는 접근-회피 

갈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김현주, 홍혜 , 2013). 정서표현 

양가성에 관해 최해연과 민경환(2007)은 표현을 억제하는 

동기에 따라 정서표현 양가성의 두 하위 차원 즉, 정서 

표현 불능감과 표현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반 하는 정서

를 ‘자기방어적 양가성’으로  인상관리 및 대인관계 민감

성과 관련된 행동 통제를 반 하는 정서를 ‘관계관여적 

양가성’으로 구분하 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표현 양가성을 최해연과 민경환

(2007)의 연구에서 구분한 두 차원, 즉 자기방어적 정서표

현과 관계관여적 정서표현의 두 가지 하위차원으로 나누

어 연구하고자 한다.

2. 관련 선행연구 고찰

1) 성격특성과 정서표현

본 연구는 Costa & McCrae(1992)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찬옥(2014), 김 훈(2012), 박미선(2011), 박명옥(2008), 

Bernerth,et.al.(2007) 등이 제시한 5개의 요인 Big5 성격

특성요인을 도구로 사용하 다. Big5 성격특성 요인을 학

자에 따라 성격유형 요인으로 표현하 으므로 성격유형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포함하여 조사하 다.

성격특성과 정서표현에 관한 연구는 심리학, 사회학, 경

학, 가정학, 교육학 등 매우 다양한 학문적 역에서 폭

넓게 연구되고 있다. 최근 연구는 융복합적이고 학제적인 

연구들이 적극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격특성과 정서표현에 따른 대인관계 방식이나 의사소통 

유형을 다룬 제 학문분야의 연구에 대해 고찰하 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격유형은 on-line에서의 의사소통 

동기와 의사소통 유형(김형석 외, 2012; 김성식, 2013)과 

off-line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안선경 외, 2004) 모두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격유형 중 외향성

은 on-line에서의 소통관계동기에 유의한 향을 미쳤고

(김형석 외, 2012),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

성의 성격유형이 페이스북에서 사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활

발한 주연에서 친화성과 성실성을, 페이스북에서 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한 주연에서 개방성을 높게, 트위터

에서는 사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한 주연에서 개방성을 

높게, 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한 주연에서 외향성과 

개방성을 높게 나타내는 의사소통 방식을 나타내었다(김

성식, 2013). 반면 외향성의 성격유형은 off-line에서 사회

적 평정능력, 사회적 승인능력, 사회적 경험능력, 적절한 

노출능력, 위트능력 등에 대한 가장 큰 설명력을 갖는 것

(안선경 외, 2004)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생각해볼 때, 성격유형은 의사소통 동기,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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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의사소통 능력 등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의 성격 특성은 부모 자녀관계 및 

친구관계에도 향을 미친다는 연구(인치현, 2013; 윤미선 

외, 2011)도 있는데, 성격특성은 아동과 청소년의 대인관

계 주요 대상인 부모와 친구관계에 향을 미치고, 문제

행동의 주요인이 된다고 하 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수정하고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는 성격특성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정서표현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향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정서표현은 대인관계에 정적 향을 미치고(김정모 

외, 2008; 이경희 외, 2010; 장수진, 2002; 정은미, 2014; 

이아름 외, 2015) 특히, 남성에 비해 여성의 정서표현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김정모 

외, 2008; 장수진, 2002; 정은미, 2014; 이아름 외, 2015). 

또한 정서표현은 언어, 행동, 표정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데, 정서를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언

어 외에도 비언어적인 방법 즉, 표정을 통한 정서표현은 

대인관계문제와 정적 상관관계(김선주, 2014)가 있다. 따

라서 자신의 정서를 타인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전달하느

냐에 따라 대인관계에서의 만족감의 정도나 문제 등의 여

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정서를 올바르게 표현하

고 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따

라서 대인관계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프

로그램 개발 및 교육, 상담 등도 필요(정은미, 2014; 김선

주, 2014)하다. 

정서표현과 대인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 중 정서표현에 

따른 부모-자녀 간 관계에 대한 연구(남순현, 2015; 김화

연, 2014; 신채  외, 2013; 이 화, 2012; 조윤주 외, 

2004; 김은주, 2013; 오지현, 2010; 신자은, 2002; 박정자, 

2005)에서는 아동의 경우,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이 높을

수록 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정도가 낮고, 역기능적 

의사소통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오지현, 2010), 

청소년의 경우, 부모-자녀 간 정서표현 갈등이 있을수록 

문제형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김은주, 2013), 

긍정적 감정은 낮고 우울 감정은 높았으며 대인관계에서 

경험한 우울이 높았다(이 화, 2012). 또한 부모-자녀 간 

개방형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성격 전반에 향을 주며, 

특히 아버지와의 문제형 의사소통은 충동적이고 심리적 

불안을 야기 시키는 것(박정자, 2005)으로 나타났다. 한편, 

온라인 상에서 청소년의 활발한 자기개방이 가족과 온라

인 친구관계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남순현, 

2015)에서는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긍정적이고 효과적

인 정서표현을 하여 친구관계와 가족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한 것

으로 제안 되었다. 대학생의 정서표현과 부모-자녀와의 관

계를 다룬 연구(신채  외, 2013; 신자은, 2002)에서는 자

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은 대인

관계 문제에 향을 주고, 건강하지 못한 정서표현의 성

향은 부모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 대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원만

한 가족관계와 대인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자신의 정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2) 이모티콘과 커뮤니케이션

이모티콘 관련된 연구는 2000년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

었다. 이모티콘을 주제로 한 다양한 선행연구들 중 이모

티콘 디자인이나 아이템 개발 등과 관련한 내용은 본 연

구에서 시도하는 이모티콘과 대인관계커뮤니케이션 관계

성을 살피고자 하는 관점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제외하고, 

대인관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 접

근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고찰하 다.

이모티콘 활용과 관련된 연구는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이모티콘 활용과 관련한 연구(공현희, 2007; 박자람 외, 

2013; 배진희 외 2004; 안대현, 2013; 이소라, 2015; 이혜

경 외, 2015)와 이모티콘을 활용한 대인관계에서의 정서

표현을 다룬 연구(김유진 외, 2014; 박현구, 2003; 박현구, 

2005; 안원미 외, 2010; 이종임, 2014)가 있다.

우선, 선행연구를 통해 이모티콘 활용 실태를 살펴보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모티콘은 비언어 단서로서 중

요한 역할을 하며, 트위터와 같은 온라인 소셜 미디어 상

에서도 활발히 사용이 되고 있고(박자람 외, 2013), 모바

일 메신저 상에서도 간결성과 유희성, 심미성 등의 이유

로 지속사용의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소라, 2015). 

또한 최근에는 이모티콘의 사용이 기존의 온라인 사용보

다 그 역이 확장되어 광고 전단지, 신문 광고, 잡지, 

TV광고와 같은 다양한 수단에서 활용되고 있다(공현희, 

2007). 연령에 따른 이모티콘 사용실태를 살펴보면 청소

년층이 이모티콘 인지, 사용, 개발 정도가 성인에 비해 유

의미하게 높았고(배진희 외, 2004), 대학생들도 장년층에 

비해 이모티콘을 민감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

대현, 2013).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특성에도 20대와 장년

층은 차이가 있었는데, 20대가 선호하는 이모티콘은 상대 

대화자에게 이모티콘 사용자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

는 동시에 모바일 대화에서 응결성이 있는 스토리를 제공

하는 확장표현으로서의 행동 표현적 이모티콘을 선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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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장년층은 이모티콘을 단순히 표현의 목적으로 사용

하고 있었다(이혜경 외, 2015).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이모티콘 사용이 더 적극적이었다(안대현, 

2013). 

이모티콘을 활용한 대인관계에서의 정서표현을 다룬 연

구를 살펴보면, 대학생들은 이모티콘을 사용하여 대인관

계에서 분위기, 맥락, 감정이나 반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

고 있었고(이종임, 2014), 이모티콘을 사용하면 메시지의 

완고성이 낮아지고 위협을 완화하는데도 유용하 으며 이

모티콘 사용이 서로의 친밀감을 증가시킨다고 하여 커뮤

니케이션의 도구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

다(박현구, 2005; 안원미 외, 2010). 한편, 박현구(2003)의 

연구에서 이모티콘의 사용이 대인간 우위를 획득하고자 

하는 사회적 지배성을 나타낸다는 주장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모티콘은 사회적 욕구 표현의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모티콘을 통한 감정표현에 있어 성

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증명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의 기본적인 성격차이로 남자는 모바일 인스

턴트 메신저에서 감정표현에 주저하는 반면 여자는 감정

표현이 풍부하여 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는데, 최근 스마

트폰의 소통 채널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카카오톡의 경우

에서도 이모티콘은 감정 전달과 표현에 도움이 되는 역할

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유진 외, 2014). 이처럼 

선행연구를 통해 이모티콘을 통한 감정의 표식은 감정 표

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남녀대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모바일 이모티콘의 긍정적적 사용행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남녀 대학생의 성격특성 및 정서표현양

가성에 따라 모바일 이모티콘의 긍정적 

사용행태는 어떠한 차이와 향이 있는가?

<연구문제 3> 남녀대학생의 성별 및 부모 변수가 성격

특성 및 모바일 이모티콘 긍정적 사용행

태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2. 조사도구

조사도구는 일반적 사항 및 이모티콘 사용 실태(26 문

항)와 성격특성요인(20 문항), 정서표현 양가척도(20 문항) 

등을 사용하 으며, 예비조사 후 수정‧보완하여 총 66 문

항으로 구성하 다.

이모티콘 사용실태는 모바일 이모티콘의 종류 및 대화상

대, 감정상태에 따른 사용 빈도와 사용 행태를 조사하 다. 

성격특성요인은 Costa & McCrae(1992)의 연구를 바탕으

로 Big5 성격특성요인인 외향성, 신경성, 성실성, 친화성, 

개방성 등의 속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고려하 다. Big5 성

격특성요인의 속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Big5 성격특성요인

의 측정항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찬옥(2014), 김 훈

(2012), 박미선(2011), 박명옥(2008), Bernerth,et.al.(2007) 등의 

연구들에서 제시한 5개의 요인으로 구성하 으며 문항은 5

점 Likert척도로 평정하 다.

정서표현은 King과 Emmons(1990)가 개발한 정서표현 양

가성 척도(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AEQ)를 최해연 외(2007)가 한국문화적 맥락

에서 타당화한 후 이를 다시 최해연(2008)이 요인 분석한 한

국판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AEQ-K)를 대학생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으며, 리커트식 5점 척도로 평정하 다.

3.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조사대상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자가 강의하

고 있는 서울과 원주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의 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2015년 11월 2일부터 11월 16일까지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 으며,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

문지를 수정ㆍ보완하 다. 본 조사는 2015년 11월 25일부

터 12월 14일까지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총 376

부를 회수하 으며, 응답이 불충분하거나 중복 표기하여 

분석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설문지 36부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총 340부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조사대상자 총 340명 중 여자가 50.3%, 남자가 

49.7%이었고, 학년은 3학년이 28.6%, 1학년 27.7%, 2학년 

25.7%, 4학년 18.0%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은 공학

계열이 25.0%로 가장 많았고, 사회계열 22.1%, 인문계열 

20.3%, 예체능계열 14.7%, 자연계열 10.3%, 의약학 계열 

7.6%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는 부모님과 동거하는 

경우가 63.5%가 가장 많았으며, 홀로 거주하는 경우가 

25.0%, 친구․지인과 동거하는 경우가 11.5%로 나타났다. 

한 달 소비 지출액은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이 32.1%

로 가장 많았으며, 4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이 20.3%, 50

만원 이상이 20.0%,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이 18.5%, 

20만원 미만이 9.1%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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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이모티콘 구입경험이 없는 경우가 59.1%, 구입경험이 

있는 경우가 40.9%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2.0과 Amos 22.0 프로그

램을 이용하 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인구 통계

학적 특성에 따른 이모티콘 사용실태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

해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T-test, ANOVA, Duncan 사후 

검증을 실시하 으며, 신뢰성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 다. 또한, 측정변수들의 유형화를 위해 탐색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고, 측정 척도의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 구조방정식에 의한 

경로계수를 제시하여 연구문제를 검증하 다.

Ⅳ. 연구결과

1. 남녀대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모바일 

이모티콘의 긍정적 사용행태

남녀 대학생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 친구

와의 모바일 이모티콘 사용빈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부모와의 모바일 이모티콘 사용빈도는 

성별, 학년, 전공계열, 한 달 소비 지출액, 최근 1년간 이

모티콘 구입여부에 따라, 친구와의 모바일 이모티콘 사용

빈도는 성별, 학년, 전공계열, 한 달 소비 지출액, 최근 1

년간 이모티콘 구입여부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여자가 남

자보다 부모와 친구 모두에게 이모티콘을 더 많이 사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

해 부모, 친구와 이모티콘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전공의 경우 부모와의 모바일 이모티콘 사용빈도

에서는 사회 계열과 의․약학 계열이 다른 집단보다 부모

와 이모티콘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

구와의 모바일 이모티콘 사용빈도에서는 사회 계열과 자

연 계열이 다른 집단보다 친구와 이모티콘 더 많이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 소비 지출액의 경우 부모와

의 모바일 이모티콘 사용빈도에서는 20만원 미만인 집단

이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 집단과 50만원 이상 집단보

다 이모티콘을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간 이모티콘 구입 여부에서는 이모티콘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 보다 더 많이 이모티콘을 사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40)

Variables N(%)

Gender
Female 171 (50.3)

Male 169 (49.7)

Grade

Freshman 94 (27.7)

Sophomore 87 (25.7)

Junior 97 (28.6)

Senior 61 (18.0)

Major

Humanities 69 (20.3)

Social Science 75 (22.1)

Engineering 85 (25.0)

Natural science 35 (10.3)

Medicine & Pharmacy 26 (7.6)

Arts & Physical Education 50 (14.7)

Residential type

Live with parents 216 (63.5)

Live alone 85 (25.0)

Live with friends or acquaintance 39 (11.5)

Expenditures, a month

(unit: million)

Less than 20 31 (9.1)

20-29 63 (18.5)

30-39 109 (32.1)

40-49 69 (20.3)

More than 50 68 (20.0)

Emoticon purchase experience in recent year
Absence 201 (59.1)

Presence 139 (40.9)

참고: 결측치(missing value)로 인하여 빈도의 합이 100%가 아닐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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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s in the utilization of emoticon verification of parents and friends (N=340)

Total average(S.D)
Parents Friends

2.72(1.12) 4.00(0.79)

Sortation M(S.D) F/t M(S.D) F/t

Gender
Female 3.22(1.01)

9.196*** 4.38(0.60)
10.234***

Male 2.22(0.99) 3.61(0.77)

Grade

Freshman 3.15(1.04)b

7.019***

4.19(0.69)b

3.269*Second grade 2.47(1.12)a 4.02(0.88)ab

Third grade 2.55(1.06)a 3.86(0.75)a

Fourth grade 2.71(1.16)a 3.89(0.83)a

Major

Humanities 2.67(1.10)ab

4.030**

3.97(0.84)ab

3.980**

Social Science 3.08(1.03)c 4.25(0.70)c

Engineering 2.36(1.18)a 3.81(0.77)a

Natural science 2.79(1.14)ab 4.23(0.87)c

Medicine & Pharmacy 3.06(1.15)c 4.00(0.66)ab

Arts & Physical Education 2.63(0.95)ab 3.79(0.77)a

Residential type

Live with parents 2.64(1.12)a

2.079

3.98(0.80)a

0.776Live alone 2.78(1.03)a 3.96(0.77)a

Live with friends or acquaintance 3.03(1.26)a 4.14(0.80)a

Expenditures, 

a month

(unit: million)

Less than 20 2.31(1.04)a

2.697*

3.85(0.82)a

2.519*

20-29 2.55(1.11)ab 3.84(0.74)a

30-39 2.86(1.14)b 4.11(0.76)a

40-49 2.63(1.04)ab 3.87(0.84)a

More than 50 2.94(1.14)b 4.14(0.79)a

Emoticon purchase 

experience in recent year

Absence 2.58(1.15)
-2.946** 3.83(0.81)

-4.695***

Presence 2.93(1.04) 4.23(0.69)

a, b, c: Duncan test
*p < .05, **p < .01, ***p < .001 

Table 3. Differences in the utilization of kinds of mobile emoticon verification (N=340)

Text emoticon Image emoticon Flash emoticon

Total average(S.D) 4.25(1.10) 3.83(1.03) 3.36(1.31)

Variables Sortation M(S.D) F/t M(S.D) F/t M(S.D) F/t

Gender
Female 4.46(0.92)

5.085*** 4.25(0.86)
8.356*** 3.79(1.21)

6.539***

Male 3.88(1.19) 3.40(1.01) 2.92(1.25)

Grade

Freshman 4.35(0.95)a

1.628

4.07(0.87)b

2.863*

3.65(1.17)b

2.406
Sophomore 4.05(1.28)a 3.66(1.15)a 3.29(1.34)ab

Junior 4.06(1.03)a 3.79(1.00)ab 3.28(1.28)ab

Senior 4.25(1.12)a 3.74(1.06)a 3.13(1.44)a

Major

Humanities 4.16(1.12)ab

4.190**

3.83(0.97)ab

4.537**

3.54(1.22)bc

3.916**

Social Science 4.51(0.86)bc 4.21(0.89)b 3.79(1.20)c

Engineering 3.98(1.18)a 3.46(1.11)a 2.95(1.34)a

Natural science 4.09(1.20)ab 3.83(1.12)ab 3.34(1.51)abc

Medicine & Pharmacy 4.65(0.63)c 3.85(1.05)ab 3.35(1.06)abc

Arts & Physical Education 3.82(1.20)a 3.84(0.89)ab 3.16(1.27)ab

Expenditures, a month

(unit: million)

Less than 20 4.23(1.12)a

1.397

3.45(1.09)a

2.192

3.10(1.42)a

0.543

20-29 3.94(1.09)a 3.67(1.12)ab 3.25(1.30)a

30-39 4.18(1.13)a 3.91(1.02)b 3.39(1.34)a

40-49 4.13(1.16)a 3.81(0.90)ab 3.33(1.16)a

Over 50 4.38(0.96)a 4.01(1.00)b 3.54(1.34)a

Emoticon purchase 

experience in recent year

Absence 4.14(1.09)
-.524

3.63(1.05)
-4.358*** 2.90(1.31)

-9.119***

Presence 4.21(1.11) 4.11(0.92) 4.02(0.97)

a, b, c: Duncan test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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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모

바일 이모티콘의 종류별 사용행태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는 <Table 3>와 같다. 텍스트 이모티콘은 성별, 전공계열

에 따라, 이미지 이모티콘은 성별, 학년, 전공계열, 최근 1

년간 이모티콘 구입여부에 따라, 플래시 이모티콘은 성별, 

전공계열, 최근 1년간 이모티콘 구입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의 경우 남자보다 

텍스트 및 이미지, 플래시 이모티콘을 더 많이 사용하고, 

1학년의 경우 2,4학년 보다 이미지 이모티콘을 더 많이 

사용하고, 최근 1년간 이모티콘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집

단이 이미지 및 플래시 이모티콘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2. 남녀대학생의 성격특성 및 정서표현양가성에 따른 

모바일 이모티콘의 긍정적 사용 행태

1)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1) 측정항목의 신뢰성 및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 포함된 각 요인의 하위변수에 대한 단일차원

(Unidimensiona-lity)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베

리맥스회전(Varimax Rotation)에 의한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s Analysis) 방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 으며, 측정항목의 신뢰성 검증을 통

해 내적일관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 다.

요인분석 결과 외향성의 요인 적재치는 0.755~0.865, 신

경성의 요인 적재치는 0.714~0.829, 개방성의 요인 적재치

는 0.725~0.847, 친화성의 요인 적재치는 0.664~0.730, 성

실성의 요인 적재치는 0.654~0.786으로 나타났다. 요인 적

재치는 전반적으로 0.60 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항목이 중

요한 변수로 간주되었다. 구성변수들의 총 분산은 63.312%

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각 요인들의 Cronbach's α 값

은 모두 0.70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항목의 신뢰도가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2) 잠재변인의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측정변

인들이 잠재변인을 얼마나 잘 측정하고 있는지 잠재변인

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1차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걸러진 측정 항목들에 대해 AMOS 22.0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 다. 확인적 요인분

석의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Table 4.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and Convergent validity Analysis

Variables B β t AVE C.R.

Extraversion

3-1 1.000 0.738 -

0.693 0.8703-2 1.417 0.915 14.296

3-3 1.175 0.714 12.641

Neuroticism

3-5 1.000 0.666 -

0.489 0.7373-6 1.351 0.854 10.653

3-8 1.013 0.577 8.946

Openness

3-9 1.000 0.888 -

0.745 0.8973-10 1.011 0.909 20.612

3-11 .823 0.734 15.928

Agreeableness

3-13 1.000 0.611 -

0.570 0.7983-15 .966 0.716 8.755

3-16 .865 0.612 8.134

Conscientiousness

3-17 1.000 0.744 -

0.521 0.7613-19 .902 0.524 7.973

3-20 .992 0.723 9.779

Self-defence ambivalence
4-1 1.000 0.791 -

0.785 0.880
4-2 .968 0.814 13.795

Concerned-relation 

ambivalence

4-3 1.000 0.817 -
0.635 0.774

4-4 1.076 0.637 9.733

Use of positive behavior

2_4_1 1.000 0.816 -

0.619 0.866
2_4_2 1.051 0.794 14.765

2_4_3 .909 0.757 14.107

2_4_4 .707 0.675 12.429

C.R. 0.7      AVE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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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잠재변인의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을 검

증하기 위한 기준은 잠재변인이 측정변인에 향을 주는 

표준화 요인 부하량이 0.50보다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가

(p<.05)를 보는 것이다. 본 조사에서 측정변수들의 표준화

요인 부하량이 큰 가를 확인한 결과 모두 0.50 보다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측정모형에 대한 

집중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개념 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 값(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을 산출하 다. 측정변수의 타당도 판정기준은 

평균분산추출 값(AVE)이 0.50 이상이고 잠재 변수들의 개

념 신뢰도(C.R.)가 0.70 이상이면 적절하다고 판단함으로

(Anderson & Gerbing, 1988) 본 조사의 측정변인들은 타

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잠재변인들의 판별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을 

측정하기 위해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와 평균분산추출 

값을 비교한 결과,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판별타

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잠재요인 AVE 값 모두가 상관계

수의 제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잠재변수들의 판별타당

도도 적정함을 알 수 있다.

(3)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일반적으로 측정모형의 적합도 기준부합지수는 GFI와 

AGFI, CFI, IFI의 값이 기준치인 0.90 이상이고 RMR, 

RMSEA값은 기준치 0.08보다 작으면 적합도가 좋은 것으

로 판단한다(Bagozzi 외, 1991; 김기옥, 2010). 또한, 카이

제곱(χ2)의 값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측정모형

의 적합도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카이제곱의 값은 χ2을 

자유도로 나눈 값이 1 이상 3 이하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의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Table 6>에 제시

한 바와 같이 χ2=310.556(df=199, p=.000), GFI=.963, 

AGFI=.901, IFI=.964, CFI=.963, RMR=.032 RMSEA=.041

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모형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카이제곱(χ2)의 값은 1.56(310.556을 199로 

나눈 값)으로 나타나 적합도의 기준부합지수(1이상 3이하)

를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구조모형 분석 결과

성격특성 및 정서표현이 모바일 이모티콘 사용의 긍정

적 행태에 미치는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Figure 1>에 제시하 다.

잠재변수들 간의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신경성이 자기방어적 정서표현에 미치는 향, 신

경성이 관계관여적 정서표현에 미치는 향, 개방성이 자

기방어적 정서표현에 미치는 향, 개방성이 관계관여적 

정서표현에 미치는 향, 친화성이 자기방어적 정서표현

에 미치는 향, 친화성이 관계관여적 정서표현에 미치는 

향, 성실성이 자기방어적 정서표현에 미치는 향, 성실

성이 관계관여적 정서표현에 미치는 향, 관계관여적 정

Table 5. Correlations of Variables and Discriminant validity Analysis

Variables √AVE 1 2 3 4 5 6 7 8

Extraversion(p²) 0.693 1

Neuroticism(p²) 0.489
-.256

(.066)
1

Openness(p²) 0.745
.42

(.176)

-.158

(.025)
1

Agreeableness(p²) 0.570
.265

(.070)

-.155

(.024)

.414

(.171)
1

Conscientiousness(p²) 0.521
.401

(.161)

-.156

(.024)

.389

(.151)

.618

(.382)
1

Self-defence ambivalence(p²) 0.785
-.238

(.057)

.653

(.426)

-.122

(.015)

.006

(.000)

-.058

(.003)
1

Concerned-relation ambivalence(p²) 0.635
-.051

(.003)

.323

(.104)

.004

(.000)

.382

(0146)

.083

(.007)

.751

(.564)
1

Use of positive behavior(p²) 0.619
.314

(.099)

.080

(.006)

.070

(.005)

.144

(.021)

.143

(.020)

.061

(.004)

.130

(.017)
1

(p2): Correlations Coefficient2  p2< AVE

Table 6. Fit index of Model

Fit indices χ2(p) df CFI GFI AGFI IFI RMR RMSEA

Value 310.556*** 199 .963 .928 .901 .964 .032 .04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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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표현이 이모티콘 긍정적 사용형태에 미치는 향이 유

의하게 나타났다.

3. 남녀대학생의 성별 및 부모 변수의 성격특성 및 

모바일 이모티콘 긍정적 사용행태 관계 조절

1) 남녀 대학생 집단에 따른 경로계수 차이검증

성격특성에서 정서표현 및 이모티콘의 긍정적 사용형태로 

가는 경로에서 여자와 남자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검증

하기 위해 먼저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 다. <Table 8>

에 제시한 바와 같이 남녀 두 집단의 요인 부하량 메트릭스

에 대한 제약모델을 비 제약모델과 비교한 결과 χ2 값의 증가

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Δχ2=20.804, df=15, p=0.143) 

완전한 측정의 동일성이 확인되었다.

성격특성에서 정서표현으로 가는 경로, 정서표현에서 

이모티콘 긍정적 사용형태로 가는 경로에서 여자와 남자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경로계수의 차

이를 검증하 다. 다중집단분석법을 적용한 구조모델분석 

결과는 <Table 9>에 제시하 다. 남녀 집단 모델 간 대응

되는 경로계수가 동일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두 집단의 잠

Table 7. Path Coefficient of Structural Model 

Path B β C.R. p

Extraversion
→ Self-defence ambivalence .076 .076 .627

→ Concerned-relation ambivalence .365 .399 1.648

Neuroticism
→ Self-defence ambivalence .721 .793 6.500 ***

→ Concerned-relation ambivalence .573 .694 3.360 ***

Openness
→ Self-defence ambivalence -.220 -.320 -2.514 *

→ Concerned-relation ambivalence -.419 -.671 -2.398 *

Agreeableness
→ Self-defence ambivalence 1.857 1.222 4.610 ***

→ Concerned-relation ambivalence 3.581 2.595 3.303 ***

Conscientiousness
→ Self-defence ambivalence -.921 -.937 -3.881 ***

→ Concerned-relation ambivalence -1.740 -1.950 -2.883 **

Self-defence ambivalence →
Use of positive behavior

-.221 -.192 -1.464

Concerned-relation ambivalence → .396 .312 2.075 *

GFI=.916, AGFI=.886, IFI=.947, CFI=.946, RMR=.046, RMSEA=.049

Chi-square(df)=369.021(204)***

*p < .05, **p < .01, ***p < .001

*p < .05, **p < .01, ***p < .001

Figure 1. Structural Model

Table 8. Measurement equivalence Analysis

χ2 df RMSEA AIC CFI

Unconstrained 639.169 404 0.041 935.169 0.924

Measurement weights 659.874 419 0.041 925.974 0.922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제 34권 5호 2016

- 46 -

재변수 간 경로계수를 모두 제약하지 않은 비 제약모델을 

기준으로 삼고, 대응되는 경로를 하나씩 제약한 모델을 

구성하여 두 모델 간 카이제곱 값의 차이를 검증하 다. 

검증결과 친화성이 자기방어적 정서표현으로 가는 경로, 

친화성이 관계관여적 정서표현으로 가는 경로에서 정적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성실성이 자기 방어적 정서

표현으로 가는 경로, 성실성이 관계관여적 정서표현으로 

가는 경로에서는 부적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자기 

방어적 정서표현이 이모티콘 긍정적 사용행태로 가는 경

로에서는 여자는 부적효과, 남자는 정적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여자와 남자 모두 친화성이 높을수록 자기방어적 및 

관계관여적 정서표현을 높게 하고, 성실성이 높을수록 자

기방어적 및 관계관여적 정서표현을 낮게 하지만, 여자의 

경우 자기방어적 정서표현이 높을수록 이모티콘의 긍정적 

사용행태가 낮아지며, 남자는 자기방어적 정서표현이 높

을수록 이모티콘의 긍정적 사용행태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부모와 모바일 이모티콘의 사용빈도 고저에 따른 경

로계수 차이검증

성격특성에서 정서표현 및 이모티콘 긍정적 사용형태로 

가는 경로에서 부모와 모바일 이모티콘 사용빈도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전에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χ2 

값의 증가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Δχ²=14.972, 

df=15, p=0.453) 완전한 측정의 동일성이 확인되었다.

성격특성에서 정서표현으로 가는 경로, 정서표현에서 

이모티콘 긍정적 사용형태로 가는 경로에서 부모와 모바

일 이모티콘 사용빈도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간 차이

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경로계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는 <Table 11>에 제시하 다.

검증결과 친화성이 자기방어적 정서표현으로 가는 경

로, 친화성이 관계관여적 정서표현으로 가는 경로에서 정

적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성실성이 자기방어적 정

서표현으로 가는 경로, 성실성이 관계관여적 정서표현으

로 가는 경로에서는 부적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관

계관여적 정서표현이 이모티콘 긍정적 사용행태로 가는 

경로에서는 정적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부모와 모바일 이모티콘 사용빈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 친화성이 높을수록 자기방어적 및 관계관

여적 정서표현을 높게 하고, 성실성이 높을수록 자기방어

적 및 관계관여적 정서표현을 낮게 하며, 관계관여적 정

서표현이 높을수록 이모티콘의 긍정적 사용행태가 높아지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9. Effect of the Adjustment of Females and Males

Path
β

x2 df ▵x2 ▵df p
Female Male

Unconstrained model 706.792 416

Extraversion
→ Self-defence ambivalence -.292 .043 707.727 417 .935 1

→ Concerned-relation ambivalence -1.924 .155 707.586 417 .794 1

Neuroticism
→ Self-defence ambivalence .638 .886 710.306 417 3.514 1

→ Concerned-relation ambivalence .925 .528 706.799 417 .007 1

Openness
→ Self-defence ambivalence -.136 -.166 706.814 417 .022 1

→ Concerned-relation ambivalence -1.379 -.141 707.077 417 .285 1

Agreeableness
→ Self-defence ambivalence 2.558 .501 718.886 417 12.094 1 **

→ Concerned-relation ambivalence 19.951 .864 720.448 417 13.656 1 ***

Conscientiousness
→ Self-defence ambivalence -18.253 -.437 715.146 417 8.354 1 **

→ Concerned-relation ambivalence -2.352 -.219 717.457 417 10.665 1 **

Self-defence ambivalence →
Use of positive behavior

-.650 .076 713.417 417 6.625 1 **

Concerned-relation ambivalence → .767 .127 710.444 417 3.652 1
**p < .01, ***p < .001

Table 10. Measurement equivalence Analysis

χ2 df RMSEA AIC CFI

Unconstrained 627.106 404 0.040 923.106 0.927

Measurement weights 642.078 419 0.040 908.07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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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남녀대학생의 모바일 이모티콘의 긍정적 사

용행태를 비교하고, 성격특성, 정서표현의 양가성, 대화상

대의 변수를 중심으로 이모티콘의 긍정적 사용행태와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남녀 대학생들의 모바일 커뮤니케

이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그들의 가족관계와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는 바에 목

적을 두고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대학생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 

친구와의 모바일 이모티콘 사용빈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성별, 학년, 전공계열, 한 달 소비 지출액, 최근 1년간 이

모티콘 구입여부에 따라 부모, 친구와의 모바일 이모티콘 

사용빈도는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부모와 친구 

모두에게 이모티콘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부모, 친구와 이모

티콘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이모티콘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고 있

었고, 연령이 낮은 1학년의 경우 이모티콘을 적극적으로 

사용함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층과 가장 밀접한 나이가 1

학년이므로 배진희 외(2003)의 연구에서 청소년층이 이모

티콘 인지, 사용, 개발 정도가 성인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

았다고 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종임

(2014)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이모티콘을 사용하여 대인

관계에서 분위기, 맥락, 감정이나 반응에 적극적으로 대처

한다고 한 내용을 토대로 살펴본다면 타인의 감정과 반응 

분위기와 맥락 파악에 민감한 여성이 남성보다 이모티콘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생각된다.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구 통계특성에 따른 모바일 

이모티콘의 종류별 사용실태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텍스

트 이모티콘은 성별, 전공계열에 따라, 이미지 이모티콘은 

성별, 학년, 전공계열, 최근 1년간 이모티콘 구입여부에 

따라, 플래시 이모티콘은 성별, 전공계열, 최근 1년간 이

모티콘 구입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텍스트 및 이미지, 플래시 

이모티콘을 더 많이 사용하고, 1학년의 경우 2,4학년 보다 

이미지 이모티콘을 더 많이 사용하고, 최근 1년간 이모티

콘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집단이 이미지 및 플래시 이모

티콘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성
별, 연령별 이모티콘 사용행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

데, 비록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이모티콘을 많이 사용한

다 할지라도, 이모티콘을 사용하면 메시지의 완고성이 낮

아지고 위협을 완화하는데 유용하며 대인관계에서 친밀감

을 증가시키므로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 선행연구(박현구, 2005; 안원미 외, 

2010)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오히려 감정표현에 서툰 남

성들이 자신의 감정을 보다 적극적이고 손쉽게 표현하여 

대인관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남성의 특성과 취향에 

맞는 이모티콘이 더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젊은 세

대일수록 이모티콘을 더욱 많이 사용하지만 젊은 연령층

을 주요 소비층으로 한 이모티콘만 개발되는 것 보다는,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나 라

이프스타일을 고려하여 연령대에 적합한 다양한 디자인이 

반 된 이모티콘이 개발되어 활용된다면 세대별 커뮤니케

Table 11. Effect of the Adjustment of Frequency of use of emoticons with parents

Path

β

x² df ▵x² ▵df p
Frequency of use of 

emoticons with parents

Low High

Unconstrained model 700.747 416

Extraversion
→ Self-defence ambivalence -.002 477 701.677 417 .931 1

→ Concerned-relation ambivalence .324 1.540 701.571 417 .824 1

Neuroticism
→ Self-defence ambivalence .920 .630 701.908 417 1.161 1

→ Concerned-relation ambivalence .760 .388 700.860 417 .113 1

Openness
→ Self-defence ambivalence -.160 -.579 701.682 417 .936 1

→ Concerned-relation ambivalence -.204 -1.592 702.307 417 1.560 1

Agreeableness
→ Self-defence ambivalence .405 3.790 720.371 417 19.624 1 ***

→ Concerned-relation ambivalence .853 10.457 718.561 417 17.815 1 ***

Conscientiousness
→ Self-defence ambivalence -.300 -10.091 719.506 417 18.759 1 ***

→ Concerned-relation ambivalence -.029 -3.656 717.644 417 16.897 1 ***

Self-defence ambivalence →
Use of positive behavior

-.273 .090 703.113 417 2.366 1

Concerned-relation ambivalence → .448 .022 704.943 417 4.197 1 *
*p < .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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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을 원활히 하는데 더욱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이다. 

둘째, 성격특성이 정서표현으로 향하는 경로에서 신경

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의 성격특성이 정서표현에 유

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서표현이 

이모티콘의 긍정적 사용행태로 가는 경로에서는 관계관여

적 정서표현이 이모티콘의 긍정적 사용행태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모티콘이 간편하게 자신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으므

로 적절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소비를 해야 하는 비용

도 절감되므로 앞으로 이모티콘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

할 전망이라고 주장(김진성 외, 2016)한 바와 같이 이모티

콘의 긍정적 사용행태는 성격특성에 따라 자신의 정서와 

감정을 표현하는데 긍정적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기쁨, 

슬픔, 화남, 놀람 등의 단순한 정서 표현이 아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정서를 표현하고 스토리텔

링 할 수 있는 이모티콘이 지속적으로 개발된다면 모바일

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현대인들에게 매우 유용한 커뮤

니케이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학생들

이 플래시 이모티콘 구매경험이 높은 바를 볼 때, 적극적

이고 역동적인 정서 표현이 가능한 이모티콘을 사용한다

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모티콘은 커뮤니케이션

의 대상 및 목적에 따라 다양한 테마의 인터랙티브한 감

정 표현이 가능하므로 감정표현의 함축성, 상징성 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감정 표현을 모듈

화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 선행연구(안성

혜, 윤세진, 2006)에서도 다양한 정서 표현을 위한 이모티

콘 개발의 필요성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대상간의 정서가 불일치하는 

경우, 메시지를 빈정댄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확인(안원미 

외, 2010)된 바, 이모티콘이 정서와 감정을 표현하는데 긍

정적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왜곡되게 해석할 수도 있는 

만큼 사용에 앞서 상대의 정서를 읽고 공감하는 교육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상 간 세대 간 정서를 

공감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성격특성에서 정서표현 및 이모티콘의 긍정적 사

용행태로 가는 경로에서 여학생과 남학생 두 집단 간 차

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여학생과 남학생은 친화성에서 

자기방어적 및 관계관여적 정서표현으로 가는 경로에서 

정적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성실성에서 자기방어적 

및 관계관여적정서표현으로 가는 경로에서 부적효과가 유

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방어적 정서표현에서 이모

티콘 긍정적 사용행태로 가는 경로에서 여학생은 부적효

과, 남학생은 정적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여학생

과 남학생 모두 친화성이 높을수록 자기방어적 및 관계관

여적 정서표현을 높게 하고, 성실성이 높을수록 자기방어

적 및 관계관여적 정서표현을 낮게 하지만, 여학생의 경

우 자기방어적 정서표현이 높을수록 이모티콘의 긍정적 

사용행태가 낮아지며, 남학생은 자기방어적 정서표현이 

높을수록 이모티콘의 긍정적 사용행태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성격특성에서 정서표현 및 이모티콘의 긍정적 사

용행태로 가는 경로에서 부모와 모바일 이모티콘 사용빈

도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 두 

집단 모두 친화성에서 자기방어적 및 관계관여적정서표현

으로 가는 경로에서 정적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성

실성에서 자기방어적 및 관계관여적정서표현으로 가는 경

로에서 부적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관계관여

적 정서표현에서 이모티콘의 긍정적 사용행태로 가는 경

로에서 두 집단 모두 정적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부

모와 모바일 이모티콘 사용빈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 친화성이 높을수록 자기방어적 및 관계관여적 정서

표현을 높게 하고, 성실성이 높을수록 자기방어적 및 관

계관여적 정서표현을 낮게 하며, 관계관여적 정서표현이 

높을수록 이모티콘의 긍정적 사용행태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모티콘은 단순히 젊

은 층이 간결성과 즐거움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일

상의 언어로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소통의 도구가 되고 

있다. 이모티콘의 존재만으로 메시지의 완고성이 낮아지

고 친밀성이 높아졌다는 결과가 있다는 연구(안원미 외, 

2010)와 대화의 무거움 해소, 정서적 효과, 유행, 대화의 

간결성, 재미/ 습관 등의 이유로 이모티콘이 적극적으로 

활용(황하성, 박성복, 2008)될 수 있다는 연구에서와 같이 

이모티콘은 부모가 자녀에게 권위적으로 보이지 않고 부

드럽게 소통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모티콘에서 벗어나 가

족 간·세대 간 소통에 도움이 되고 전세대가 공감하고 이

해할 수 있는 쉽고 편안하며 친근한 모습의 이모티콘이 

필요하다. 

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후속연구를 제안해 보

면, 연구결과 성격특성에 따라 이모티콘 사용행태가 달라

지는 것으로 나타난 바를 토대로 성격특성에 따라 선호하

는 이모티콘 사용 행태, 부모와 자녀세대간 이모티콘 선

호도 비교, 이미지 향상과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이모티콘의 사용 행태, 부모 형제간 모바

일 이모티콘의 사용과 가족커뮤니케이션의 만족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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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자녀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과 이모티콘 소비행동에 

대한 부모의 인식 등 다양한 측면의 후속연구도 유의미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뿐만 아니라 이모티콘의 

활용도가 높은 젊은 층에게는 정중하고 진실 된 모습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모티콘 활용

도가 낮은 장년층에게는 간결하고 편리하게 커뮤니케이션

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모티콘을 활용한 세대별, 가족관계별 커뮤니케이션 교육

이 시도되고, 그 교육적인 효과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고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는 온라인커뮤니케이션의 중요 

도구로 부각되고 있는 이모티콘을 중심으로 감정교류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가족 의사소통 증진 교

육, 이모티콘 소비자교육에도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연구대

상이 한정되어 있어,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 

둘째, 모바일 이모티콘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조사하지 못했다는 점, 셋째, 대학생의 대화상대를 남녀 

간, 부모 간으로 제한하여 조사하 다는 점이다. 즉 대학

생의 대화상대를 폭넓게 확대하여 연구하지 못한 한계점

이 있다. 

이와 같은 제한 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서 이모티콘이 관계적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황하성, 

박성복, 2008)한 바와 같이 성격 특성, 정서표현 양가성, 

대화상대 등의 변수와 이모티콘 사용행태의 관련성 연구

를 시도하 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또한 젊은 세

대의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문화를 이해하고 이모티콘 활

용의 유용성을 알 수 있었고, 세대 간에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서적 표현이 담긴 이모티콘 개발을 제안함과 동

시에 성별, 세대별 부모 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교육에 유

용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모티콘 연구는 생활문화연구이자, 일상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 가치와 유용성에 초점을 

두는 가정관리학 연구로서 시의적인 연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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